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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을 담아내는 말그릇이 되어지도록.

“세바시(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)”에서 강연을 한 김윤나 작
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“말그릇”이라고 이야
기 했습니다. 말그릇이란,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지요. 그 말그
릇의 크기에 따라 관계의 크기와 수준이 정해진다는 맥락의 
강연은 참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
왜냐하면 말그릇은 곧 인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
언론에서 나오는 일부 몰상식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, 대
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거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
적장치나 교육 등을 통한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

그래서 예전처럼 극악무도한 행위들은 많이 근절되어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“언어·정서적 
감수성”입니다. 가족처럼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살았다고 하여 편하게 툭 던지는 말
이나 작은 행동들이 거주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
이제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의 어떠함이 인권의 잣대로 매겨졌던 1차적인 수준에서 벗
어나야 할 때입니다.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상처는 정서적 폭력이기 때문이지요. 사람 
대 사람으로서 진정한 따뜻함이 오고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감성과 언어의 
온도입니다. 
지난 7월, 서울정신요양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감성과 언어표현의 현주소를 파
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종사자 모두가 스스로 각성하고, 말 한마디가 종사자 스스로의 현
주소를 깨닫게 해 주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
말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. 사랑을 담는 그릇이 오로지 온전하고 깨끗해지기 위
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정하는 서울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-서울정신요양원장 백윤미-

함께 걷는 길함께 걷는 길함께 걷는 길

‘서울정신요양원’과 ‘건강한 세상’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난 7월 28일
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. 모두가 행복한 서울정신요양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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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생활인 생신잔치

 

  ◀ 글램핑 체험

 
    ▶ 생활인 산책 및 
       간식나눔


